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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2024년 3월 21일(목)

윤석열 대통령, 늘봄학교 초1 프로그램 참여

-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함께 음악, 전래놀이 활동 참여 -

- 늘봄학교는 우리 교육을 혁신하고 역동적인 사회를 만드는 일, 우리 

사회 모두가 질 높은 늘봄 프로그램 지원에 나서 줄 것 강조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21, 목)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를 방

문해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놀이 중심의 

예‧체능, 창의‧과학 프로그램 등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

대통령은 먼저, 늘봄학교 운영에 힘쓰고 있는 현장의 교원들, 늘봄 전담사, 강원

교육감, 그리고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명륜초등학교는 구도심에 있어서 지역의 자원이 부족

함에도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음악, 전래놀이, 생명과학, 컴퓨터,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80% 이상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며 준비에 애써주신 교육감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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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늘봄학교가 우리 교육을 혁신하고 역동적인 미

래를 만드는 일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한 원하는 아이들에게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려면 품질 높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학교와 교육청, 지방과 중앙정부, 기업, 지역사회 등 모두가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찾고 재능기부도 많이 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과 재정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간담회에 이어서 늘봄학교에서 운영 중인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참관

했습니다. 대통령은 먼저 전래놀이 교실에서 아이들과 짝꿍 술래잡기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음악 프로그램 교실에서는 소고와 캐스터네츠를 치며 노래하는 아이들의 

연주도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은 참관을 마친 후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는 프로그램 

강사와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늘봄학교 현장 방문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경호 강원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이 참석했습니다. <끝>


